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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5월 1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국무회의

현재는 위기 상황 대처에서 공백상태입니다.  위기대처 관리 시스템이 필

요합니다

 

갑자기 비상 소집해서 죄송합니다. 사실은 비상을 걸려고 한 것은 아니었

습니다. 논의 안건은 미국을 떠나면서 미국 가서 하고자하는 목표, 여러 

가지 일들에 대해 몇 차례 이야기했으나 정작 국무위원들에겐 공식적으로 

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. 이것이 오늘 회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알려지기

로는 물류파업대책을 주로 이야기할 것 아닌가 생각할 텐데, 단지 물류중

단사태만이 이유였다면 관계 장관회의나 총리 주재 대책회의에 맡기고 갔

을 것입니다. 출국행사도 간소화하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한 말씀 드리겠으

니 양해바랍니다.

 

물류사태문제는 당면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

아닙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질적인 원인 제도적 문제를 점검해야 

합니다.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. 우리는 대체

로 합리적 경쟁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.

 

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교섭지위에 있어서도 불균형이 있습니다.  

이런 것이 시장 붕괴의 요인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문제를 오

늘 당장 다 토론해서 끝내자는 것은 아니고 차제에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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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련해달라는 뜻입니다.

 

중요한 것은 물류문제와 관련해서 부딪쳐보니까 위기상황이자, 비상사태라

는 것입니다. 위기대처 시스템이 과거의 것은 해체되고 새로운 것은 아직 

성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옛날에는 이런 문제를 총리실도 청와대도 아닌 

국정원에서 총괄했습니다. 국정원이 대비태세까지 다 마련하고 지방에선 

관계기관대책회의도 열었습니다. 국정원의 지휘 하에서 위기대처를 한 것

입니다.

 

그러나 지금은 그 부분은 실제 국정원의 고유기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 

앞으로 계속 맡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. 현재는 위기 상황 대처에서 

공백상태입니다. 어느 한 부처가 감당하기 적절치 않습니다. 총리실도 조

정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비상사태 조정이나 대처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

다.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전에는 국정원장과 비서실장 등 측근 직

보라인이 했고, 국정원에서 조정업무에 나섰습니다. 비공식적이지만 공식

적인 것 보다 힘을 발휘했습니다.

　

이번 방미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. 상황이 어렵고 과제도 얽

혀있습니다. 많은 욕심을 부릴 일이 아닙니다. 대체로 북핵문제는 한국도 

미국도 그동안 원칙을 확인해왔습니다. 북핵 해법이 이런 원칙 하에서 새

로운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

왜냐하면 그 이상은 협상전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. 협상이 진행 

중인데 그런 것을 합의한다고 하면 전략을 노출하게 됩니다. 기존의 원칙

을 재확인하고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

 


